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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 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 16.(수) 

한성숙 국무총리,
「에모말리 라흐몬」 타지키스탄 대통령 면담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9.16.(수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1차 한·중앙

아시아 정상회의」 계기 공식 방한 중인 「에모말리 라흐몬(Emomali 

Rahmon)」타지키스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, 한국과 타지키스탄 양국 

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. 

□ 한 총리는 라흐몬 대통령의 11년 만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, 방한을 

계기로 수립하는 ‘포괄적 동반자 관계’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전 

분야에 걸쳐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. 

 ㅇ 라흐몬 대통령은 한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, 양국 교류는 실크로드 

시절부터 이어온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관계가 

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하였다. 

□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약 3.5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

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, 우리 기업들이 타지키스탄에 

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라흐몬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하였다. 

 ㅇ 라흐몬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 확대 추세를 높이 평가하고, 안티모니 등 

타지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은 물론, ▴수력·재생에너지 ▴농산물 

가공 ▴섬유 ▴도로·철도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

한다고 하였다.

□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이 AI 발전을 위해 수도인 두샨베에 IT 허브 

단지를 착공하였다고 소개하면서 디지털·AI 분야 협력에도 큰 관심을 

갖고 있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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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한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추진되는 ‘한·타지키스탄 IT Park’ 건립 

사업이 양국의 디지털·AI 협력의 심화로 이어지는 한편, 정상회의에서 

채택되는 ‘한-중앙아시아 미래 AI·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’를 

기반으로 이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.

 ㅇ 또한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모든 국민의 AI 활용을 위한 ‘모두의 AI’ 

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성과를 국제사회와 함께 나누는 ‘AI 

기본사회’ 구현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, 양국이 AI 분야에서 

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. 

□ 양측은 서울-두샨베 직항 노선 개설 가시화, 고용허가제 인력 도입 등 양국 

간 인적 교류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, 문화 교류 및 교육 

분야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. 

 ㅇ 특히 라흐몬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주요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운영

되고 있는 등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고, 엔지니어·AI 등 분야

에서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교육 분야 경험 공유를 희망

한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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